
[2024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 결과발표

‘2024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겨울축제에 신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식초청작 선정 결과 

※ 단체명 가나다순 정렬

■ 심사 총평

단체명 공연명 대표자명

64J(줄) 목림삼(木林森) 박상현

극단 불한당들의 세계사 원테이블 식당 오지연

신비한 움직임 사전 막대뚝딱 피지컬 <뿔난 오니> 윤희균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 와그르르르 수긍가 손상희

일장일딴 컴퍼니 줄로하는 공연 이대열

창작조직 성찬파 어둑시니 박성찬

햇살놀이터 고래바위에서 기다려 권제인

총평

 2024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정작이자 제32회 서울 어린이연극상 후보작 공모에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모작은 모두 54편으로 연극, 인형극, 서커스, 뮤지컬, 전통연희,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어

린이청소년극이 참가신청을 해 왔습니다. 주제와 소재 또한 매우 다양해서 아주 흥미로웠습

니다. 100년을 지나온 대한민국의 어린이청소년극의 성장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압축되었다

가 올해를 시작으로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버텨오면서도 이렇게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내 주신 창작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의 공식초청 선정작은 모두 7편입니다. 54편의 참가작 중에서 7편을 선정하는 일은 아

주 어려웠습니다. 작품으로서의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 참신함과 

새로운 시도, 고민과 실험으로 관객을 놀라게 하는 작품,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각 연령대

를 다루는 속 깊은 이야기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작품뿐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창작자들도 다양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명을 가지고 어린이

청소년극을 만들어 오신 선배 창작자들의 내공,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등장해 놀라운 

작품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신예들의 선전, 둘 사이의 중심에서 자기만의 개성으로 어린이

청소년극을 이끌고 있는 다수의 창작자들, 이 모든 분들을 객석에서(비록 화면이지만) 바라

보며 마음속 깊이 감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의례적인 심사평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드신 작품들 하나하나는 다 어린이들

의 우주를 담고 있습니다. 그 우주를 엿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산의 한계로 많은 작품

을 초청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축제에는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젊은 청년들의 서커스, 두 소녀의 섬세한 감정을 다루

는 청소년극, 새로운 시도와 상상력이 돋보이는 어린이극, 전통에서 발굴해낸 소재를 갈고닦

은 인형극, 판소리와 그림자극의 만남, 전통의 소재를 두 배우의 몸으로 해석해낸 신체극, 

온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인형극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 더 나아가 축제에 참가 신청하지 않은 수많은 작품들에

게도 같이 힘내자는 응원을 전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작품을 만들고, 서로 응원하고, 영감을 주고받고, 연결될 것입

니다. 우리는 때로는 냉정한 비판자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 곁에 있을 것입니다. 우

리는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 관객이, 어린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대에 

불이 켜지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축제의 주인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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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예술감독 신인선

심사위원 김형희, 장재키, 정승진, 윤종연




